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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berly, 유한양행에 권한 확대
이사선임권 5대2로 확대 …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해임안은 부결 처리

유한킴벌리의 이사선임권을 두고 유한양행의 반발을 샀던 미국의 Kimberly Clark가 법원의 결정을 바탕으

로 권한을 확대했다.

Kimberly Clark는 7월3일 열린 유한킴벌리 주주총회에서 자사와 유한양행이 4대3의 비율로 행사하게 돼 있

는 이사선임권을 5대2로 바꾸는 정관 개정안을 가결했고, 유한양행이 주도한 최규복 유한킴벌리 대표이사의

해임안은 부결시켰다.

2012년 3월 사임한 유한킴벌리 최상후 이사의 후임으로는 Kimberly Clark의 아시아지역 법무담당 임원인

데이비드 티앙 변호사가 선임됐다.

앞서 유한양행은 Kimberly Clark가 이사선임권 비율을 변경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

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Kimberly Clark와 유한양행은 1970년 6대4로 공동출자해 유한킴벌리를 세웠으나 유한양행이 1998년 지분의

10％를 Kimberly Clark에 매각해 현재는 Kimberly Clark가 70%, 유한양행이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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